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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
글로벌 프라이버시 가드레일 설계

- 9월 29일(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 개최
- 국내외 개인정보 감독기구·국제기구·사업계 전문가 한자리에···

인공지능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를 잇는 국제협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9일(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인공지능(AI) 분야의 정부·국제기구·

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가 이끄는 혁신, 협력으로

높이는 대응 역량(Privacy for Innovation, Partnership for Cooperation)’을 주제로,

인공지능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교차점을 모색한다.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개별 국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의장인 필립 뒤프렌(Philippe

Dufresne)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 위원장을 비롯해 유럽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구(EDPS),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CPD) 등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석한다. 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마이크로소프트·메타·소니·토스 등 국내외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앨리스 샹(Alice Xiang)

소니그룹 인공지능 거버넌스 부문 글로벌 책임자와 김현우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혁신(Innovation Powered

by Privacy)을 주제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스테파노 프라타(Stef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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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tta) 메타 프라이버시 정책 부사장이 발제하고, 임용 서울대 교수와 캐나다·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혁신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펼쳐지는 두 번째 세션(Readiness Powered by Cooperation)

에서는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인공지능·프라이버시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의 발제를

시작으로, 유럽·일본·홍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싱가포르 법학회와 토스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프라이버시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특별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Growing up with AI)를 다룬다. 캐나다 감독기구, 주한스위스대사관, 아동 권리

분야 국제 비영리단체의 전문가와 청년 정부혁신 전략위원이 참여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 주체의 역할을

살펴본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국제기구·산업계·학계 전문가

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범과 협력체계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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